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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2장 1-6절 말씀

신령한 것

0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0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주님 고백

0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 직분, 사역

0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0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0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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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2장 7-11절 말씀

<1>많은 은사-한 성령

0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0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0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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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2장 12-26절 말씀

<2>많은 지체(직분)-한 몸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많은 지체-한 몸(1)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많은 지체-한 몸(2)

22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많은 지체-한 몸(3)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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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2장 27-31절 말씀

<3>많은 사역-하나님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①사도요 둘째는 ②선지자요 셋째는 ③교사요
   그 다음은 ④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⑤병 고치는 은사와 ⑥서로 돕는 것과
   ⑦다스리는 것과 ⑧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 다 ①사도이겠느냐 다 ②선지자이겠느냐 다 ③교사이겠느냐
   다 ④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 다 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